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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김희옥 

담임목사  김정식       

 

주일학교: 오전 10시 20분 

주일오전: 오전 11시 10분 

주일오후: 오후 1시 45분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오전 말씀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창세기 17:1-8 
 

오후 말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사도행전 7:51-60 

금주 암송 구절                                                                   
빌립보서 1:6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 교회 안에 부형님들, 모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 나라의 위정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평안한 믿음 생활을 위해 

● 취업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 치료와 회복: 김남희, 박용화(황미진), 서윤순, 안옥자, 윤둘보(무릎인

공관절 재활),윤영숙(윤갑수), 이성임(어깨인공관절), 조현숙(담낭제거) 

● 요양 병원: 박정남(윤외숙) 

● 군복무: 이유찬, 이유성 

● 해외근무: 김주영(파나마) 

● 취업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 앤드루 브라운 선교사님의 중부독립침례교회 사역을 위해 

● 담임 목사님, 원로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 김정기 선교사님(항암 치료), 김연규 선교사님(갑상선암)을 위해 

● 박칠성 목사님과 외증손 임하진 아기를 위해(2차 성대 수술 후 회복) 

● 코로나19로 사역이 힘들어진 전 세계 교회들과 선교 사역들을 위해 

● 우크라이나의 혼들과 현지 교회들을 위해 

● 미얀마 성도들의 생활을 위해(김연규 선교사) 

●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 

- 국내: 승리침례교회(대전, 노관호 목사), 평강성서침례교회(예천, 박칠 

  성 목사), 예안침례교회(안동, 김서원 목사), 놀뫼침례교회(논산, 황상 

  희 목사), 믿음침례교회(강릉, 한혜신 목사) 

- 국외: 미얀마 김연규 선교사, 미얀마 한대기 선교사, 멕시코 김정기 선 

  교사, 멕시코 김성준 선교사, 대만 박정선 선교사, 몽골 여병무 선교사,      

  필리핀 다바오 지역 일곱 교회 

힘써 기도합시다. 



교회 소식 

주일 섬김 금주 내주 2월 19일 2월 26일 

기도 김상열 김영수 김성진 김영수(집) 

헌금위원 
강배원 

강은일 

강천기 

고건석 

김명종 

김성민 

김성진 

김영수 

특별찬송 전경훈 이신율 정지수 김정식 

점심식사 윤갑수 경은미 김성애 염명은 

환영합니다. 

●  오늘 경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과 교제로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층 남자 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일로 수고해주신 김항복 집사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  매주 오후 예배 후에 예배당 청소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인하여 감

사드립니다. 

●  매주 식사 당번으로 크게 수고하시는 자매님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

립니다. 

 

순간 소식 

●  김정기 선교사님께서 항암 치료를 4차까지 받으시고 잠시 멕시코에 다녀

오시기 위해 지난 목요일에 출국하셨습니다. 15일에 도착하실 선교사님의 

여정과 사역,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규 선교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일단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3월 8일에 다시 검사를 받으실 예정이십니다. 검

사와 치료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방역 지침에 따라 지난 수요일부터 예배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찬송  8         282 다같이 

필리핀 천원 헌금 
  

지난  주 

 45,000원  
 

현재 총액 

3,097,762원  

 
미얀마 구제 헌금 

 
 

현재 총액 

3,459,500원 

기도 ……………………… 김상열 

찬송 450 다같이 

헌금 ……………………… 다같이 

특송 330장 주 마음 가까이 전경훈 

말씀선포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창세기 17:1-8 
담임목사 

초청  담임목사 

기도 ……………………… 원로목사 

주일오전경배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

여 할 것이며”(레 16:8)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에서는 억울하게 다른 사람

의 죄나 비난을 뒤집어 쓴 사람을 일상 용어로 ‘속

죄 염소(scapegoat)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희

생양’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속

죄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날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수소를 

드려서 속죄하고, 그 다음 백성을 위하여 염소 두 마리를 취했습니다. 두 

염소 중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백성의 속죄를 위해 주님께 죄 헌물로 드

리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염소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에서 피흘려 죽은 염소는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놓아준 염소는 우리의 죄를 담당

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속죄 염소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놓아

주라고 하신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염소를 발견하고 다시 데리고 오지 못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우리의 죄는 결코 우리에게 돌

아오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와 범법을 우리에게

서 멀리 옮기신(시 103:12)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